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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확대
- 2023년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 마련… 체육관, 고가교등 내진보강 추진 -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비용 지원하고, 내진보강 비용도 신규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

진을 계기로 2023년도 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유감신고만 35건

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

진보강사업의 사업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2022년까지 총 577건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는 도원체육관, 문학IC 1·2교, 갈산1동행정복지센터 등 총 39개소(예

산 53억원, 군·구 예산 포함)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었다.

그러나 군·구의 내진성능 확보율(55.2%)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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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안전 특별교

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

업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

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

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2020년~2022년까지 민간건축물 11동이 인

증을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

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각각 최대 3천만 원, 1천만 원까지 지원

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내진보강

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다

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 신청대상이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이밖에도 지진 도상훈련, 지진행동요령 홍보, 지진 대피장소 

확충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